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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동교회를 방문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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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기독교 나사렛성결회 상암동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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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교 (4) Local Mission

해외선교 (3) Overseas Mission

상주교회 (주용은)

시내장로교회 (최정관)

예닮교회 (조원혁)

주안교회 (엄명섭)

대만 (김성문/조숙순)

키르키즈스탄 (정치훈)

태국 & 미얀마 (권동환/김연범)

기관선교 (2) Christian Institution Mission

총회북한선교

나사렛대학교

◈ 새가족 오리엔테이션 매주일 9:45~10:20 (5층 새가족양육실)

(1층) 김태희            (2층) 이명숙    (본당) 박인선 김선순  

 (1층) 김광동  조월심  (2층)  이성애   (본당)  소경선  안지원  이미화   (4층)  유미경  유희숙  조선화     

  조정환 남철희  송지훈  조정환  최두환  강효진

8월 15일교회 청소봉사자 (각 선교회) 8월 22일

설 교   노 트

  2026년 8월 9일 (제 73권 32호) 성령강림후 11주     

New Registered Members of Our Congregation in 2025

십일조헌금 일 반 헌 금 0436-0900-0334-1 0436-0900-1381-1

은행(새마을금고) 예금주(상암동교회)온라인 헌금계좌

박정희대통령
기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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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시아

휴먼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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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지 

2단지 4단지 

5단지 

6단지

상암중

상암카이져팰리스

KBS
미디어센터 

한샘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하늘공원 

월드컵
경기장 

월드컵
터널

    증산동

 (6호선)

상암동
주민센터

MBC

홍대입구

성산동 누리꿈스퀘어

상암초교 

난지천공원  덕은동  상암월드컵파크아파트 

2부

2층 본당, 향동캠퍼스

새   벽   기   도   회

토 요 찬 양 기 도 회

향  동  캠  퍼  스

향  동  캠  퍼  스

청        년        부 

1부

유덕선 권무일 권윤석 조요한 권수용 김용태 이광원 한희나 박충열 김은성

김진국 류욱렬   선교사 : 권동환 김연범 정치훈  교육전도사 : 이수진 신은혜   교육사 : 문은경

김순진 민병석 최창수 도명락 권병수 장옥수 신승중 조용만 원유만 김하동 임재용 이재명  

장석춘 권태환 최인철   은퇴장로 : 박순영 이종태 박수영 차주섭 송연희 유준식

강상대 김무일 박영애 양철호 윤성용 유중종 이두표 강영호   관리사 : 강신중 

(임마누엘) 최혜경  (할렐루야) 소경옥   방송·영상 : 김남식 윤지한 조범수 김기호 홍흥표 문정빈 (간사)조성민  

(1부) 한희나  (2부) 이현주  (3부) 권은선, 김송희   (향동캠퍼스) 이진화   (새벽) 박은희  소재경  소경옥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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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인    도    자      1부 

2부 

3부 

    1부 

2부 

3부 

교    역    자 교    역    자 

최인철 장로  이재명 장로   

 차주섭 장로   최인철 장로   

송두성 안순자 유희숙 이가희 최금님

강경자 김은해 신정화 신화옥 최양숙 이경희   

교역자

                        

인도 : 유덕선     말씀 : 신민규 담임목사 목사       인도 : 한희나 , 김은성 목사  말씀 : 신민규 담임목사  

1부 부활절 촛불예배 (오전6:00)  3부 은혜예배(오전10:30)  2부 전통예배(오전9:00)  

김하동 장로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1, 2, 3절)

교독문  55번
(시편 127편)

아바딤 찬양단

아바딤 찬양단

평안   
(임마누엘 찬양대)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  325장)

영 상 광 고

다  같  이

다  같  이

십자가 그 사랑  
(할렐루야 찬양대)

합심기도 
Choir Song

합심기도 
Choir Song

찬 양 단 

찬      양
Choir Song

찬      양
Choir Song

                                                

히브리서 12:1-3

                                                                        

94 95 103 94 94 591111

970

105

73

111

매월 마지막주

 한시적 연기

6층 채플실 (수) 오전 12:00

9

20

24

30

48

16

청소년부

향동교회학교

79

136

176

168

107

51

106방 문 자 등 

영유아부

유 치 부

유 년 부

소 년 부

101호

3층소 예배실

5층 예배실

7층 예배실

5층 예배실

향동캠퍼스

823

147

스프링 

오션

리버 

스트림 

라이트하우스

향동캠퍼스

각교회 전도목표

52

2 11615

52 52 5252

스프링 스트림 리버 오션 라이트하우스

히브리서 12:1-3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 

남선교회(569) 여선교회(558) 여선교회(406) 여선교회(591) 

임재용  장로

소년부 "믿음 챌린지 캠프 2"

돕고있는 형제교회 및 선교사 
Brother's Church and Missionaries Helping

                                                                                                
성도의 자기 신앙 점검 

신민규  담임목사 

· 성   경 

· 말   씀

· 설교자 

                                                                        

   인도 & 말씀 : 유덕선  목사

1부 묵상예배(오전7:30)  

1st  Service (Meditation)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1, 2, 3절)

빈손의 제자, 
불안한 왕 

마가복음 
6:7-16

영 상 광 고

이 눈에 아무증거 
아니뵈어도

(찬 545)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요한복음 5장 39-47

 신승중 장로 

                                                                                                                                                

(번역) 김기호 집사(번역) 이와가타 집사 (번역) 김은성(Kevin Jin) 목사

※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최두환 권사(실행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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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 진

고 ○ 희

장 ○ 균

이 ○ 진

김 ○ 영

김 ○ 숙

김 ○ 은

이 ○ 윤

장 ○ 정 

박 ○ 인

장 ○ 희

     

상   암   동
상   암   동
상   암   동
상   암   동
상   암   동
상   암   동
상   암   동
도   내   동

상  암  동  
  

470여선교회

400남선교회

406여선교회

515남선교회

514여선교회

309여선교회
spring청년공동체

406여선교회

406여선교회

406여선교회    

 

김태희 
스스로
스스로
스스로
스스로
스스로
스스로
스스로
스스로
스스로
스스로    

이 ○ 엽 

이 ○ 아

조 ○ 애

염 ○ 석 

손 ○ 지

원 ○ 호

양 ○ 훈

김 ○ 식

문 ○ 석

김 ○ 신

서 ○ 근 

  

                     

  

  

400남선교회  

406여선교회

406여선교회

569남선교회  

558여선교회

향동캠퍼스

400남선교회

향동캠퍼스

400남선교회

406여선교회

309남선교회  

   

  

 스스로
스스로
스스로
김애순 
김애순
스스로
김슬옹
스스로
스스로
스스로
김다은              

  

5월 17일

5월 17일 

5월 17일

5월 24일  

5월 24일

5월 31일

6월 21일

6월 21일

7월 12일 

7월 12일

8월 2일 

 

 

 2월 8일

3월 1일

3월 1일

3월 1일

3월 8일

3월 8일

3월 15일

4월 19일

4월 26일

4월 26일

5월 3일   

                                                                                                                                                                                                                                                                                                
· 말   씀

· 설교자 신민규  담임목사 

그리스도의 인애에 들어가게 하시를 원하노라(살후 3:1-5)

히브리서 12:1-3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

· 기   도 이기연 권사 (다음주: 이원택 권사) 

1. [교회학교위원회]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성료

2. [SPRING 청년] 2026 여름 수련회

3. 선교회 월례회 

4. 위원장.교역자연석회의 

5. 은퇴.시무장로 부부수련회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

운데 안전하게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후원, 섬김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아이들이 받은 은

혜를 간직하고 믿음 안에서 더욱 자라가도록 계속 기

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8월 13일(목)~15일(토)

장소 : 서울여자대학교

주제 : '승리의 주 Never Lost' 

           (2026 캠프코리아 청년 Fire 캠프)

일시: 오늘 3부 예배 후

장소: 각 선교회별 지정된 장소

일시: 8월 9일  3시20분 장소 : 6층 채플룸

일시: 8월16~18일  

장소 :정선수양관, 3시45분 출발

■

■

■

■

■

■ ■  

 ■

■

6. 주일 예배시 주차 금지 구역 안내

7. 교역자 여름 휴가 동정

8. 교우소식

9. 담임목사 동정

주일 낮 교회주변 (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 주차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차량 주차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0일(월)~14일(금) : 김용태, 유덕선 목사

장례

- 故 조규성 성도(77세). 조은진집사 부친상, 조영수권

사 빙부상 / 7월 29일

- 故 이순주 (78세). 원종춘 권사 시모상 / 7월 31일 

- 故 지성덕 집사(73세). 지현석 성도 부친상, 이슬기 성

도 시부상 / 7월 31일

- 故 이근성 권사(100세). 이재진집사 부친상, 전옥금집

사 시부상 / 8월 1일

- 故 안홍숙 성도(87세). 이동규권사 모친상, 송명희권

사 시모상 / 8월 2일

- 故 채경애 권사(73세). 신영준 집사 부인상 / 8월 3일

 

 8월 13일(목) : 학교법인 사무국

   ■

   ■

■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장난감 하나를 사는 것처럼 초호화 요트를 구입했습니다. 이 요

트는 5층 규모에 100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었고, 100명이 3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보관할 수 있는 대형 냉장고와 함께 이발관, 미용실, 병원, 당구장, 식당, 오락실, 영화관 등 온

갖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갖춘 배였습니다. 그런

데 그 부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배에 있어도 전혀 즐겁지 않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참된 기쁨은 물질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

은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알프레드 델프는 "빵은 중요하다. 자유는 더 중요하다. 그러나 가

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유는 방종과 방탕으

로 흐르기 쉽습니다. 물질이 선한 도구가 되고, 자유가 참된 자유가 되며, 지식이 선을 이루

고, 권력이 섬김의 수단이 되게 하는 힘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나옵니다. 이 여름, 하나님

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Fix Our Eyes on Jesus我们当仰望的耶稣

今天的经文希伯来书，是为初代教会的犹太基督徒而写的。他们正遭受犹太教会众的严控无情

的逼迫，也承受着罗马帝国铁腕之下的血肉之苦。他们只因信耶稣，就被剥夺财产、被下在监

里，甚至性命难保。希伯来书的作者提出了胜过这重重苦难迷雾的唯一方法：第11章先介绍了

众多凭信心胜过苦难的“信心先祖”，接着第12章便恳切劝勉说，我们信心的路程要得胜，终

极的秘诀就是“仰望耶稣”。那么，身处苦难中的我们当毫不动摇地仰望的耶稣，究竟是怎样

的一位呢？

第一，是“忍受了十字架的耶稣”。

（来 12:2）。耶稣所背的十字架，并非单单是痛苦

的刑罚。那是人类历史上人所能承受的最屈辱、最痛苦的刑具，是罗马帝国从不加于本国国民

的残酷的死刑架。然而耶稣走上那“耻辱的十字架”，并无能而被强行拉上的。耶稣是 神的

儿子，本可以随时避开那苦难；但唯有他死，我们才能活，所以他忍耐到底，成全了对我们的

救恩。

第二，是“坐在宝座右边、得胜的耶稣”。

（来 12:2）。这伟大的宣告，引用的是大卫在诗篇 110:1 的诗：

这是早已预言基督忍受十字架的羞辱

之后、终必荣耀得胜的话。耶稣十字架上的死，绝不是失败，也不是万事的终结。他第三日把

死亡的权势击得粉碎，从死里复活，坐在统管全宇宙之荣耀宝座的右边。“宝座”是得胜者荣

耀的座位。然而那奇妙的祝福是什么呢？正如启示录 22:5 的应许：

守信到底的我们，也

必与主一同坐在那荣耀的宝座上，作王直到永永远远，一同得胜。耶稣荣耀的一生，正是我们

众圣徒将来的样式。

第三，是“作我们信心之主的耶稣”。今天的经文称背负十字架的耶稣为“为我们信心创始成

终的”（来 12:2）。从这句话的希腊原文看，意思更加深邃。译作“创始”的 (阿尔克格斯，

ἀἀρχηγός)，意思是 τελειωτής)，意思是

成全者、完成者。也就是说，我们的信心不是始于我的意志或决心，乃是单单始于耶稣，也唯

有在耶稣的恩典里才得以完全成全。降世为人、背负十字架的耶稣，是我们信心的起点（阿拉

法）；将来要作荣耀审判主再来的耶稣，是我们信心的终局（俄梅戛）。所以唯有耶稣基督，

才是我们人生真正的“信心之主”。

还记得路加福音第5章彼得那伟大的信仰告白吗？彼得整夜撒网，连一条小鱼也没打着，正失

落地洗网，耶稣走近他，吩咐说： 彼得放下自己作渔夫的

经验与见识，顺服说：

网几乎撑破，打上来的鱼多得惊人。就在那一刻，彼得并没有看着满船的鱼欢喜。他一

下瘫坐在那里，俯伏在耶稣膝前，如此告白：“主啊！离开我，我是个罪人！”在这奇妙的一

刻，耶稣在彼得的人生里，从一位施行神迹的良善夫子，变成了全然掌管我灵魂与人生的“我

的主”。他终于遇见了那位信心根源之主。

“仰望为我们信心创始成终的耶稣。他因那摆在前面的喜

乐，就轻看羞辱，忍受了十字架的苦难…”

“…就轻看羞辱，忍受了十字架的苦难，便坐在 

神宝座的右边。” “耶和华对

我主说：你坐在我的右边，等我使你仇敌作你的脚凳。”

“不再有黑夜；他们也不

用灯光、日光，因为主 神要光照他们。他们要作王，直到永永远远。”

“把船开到水深之处，下网打鱼。”

“夫子，我们整夜劳力，并没有打着什么。但依从你的话，我就下

网。”

开创者、根源、先锋；译作“成终”的 (泰莱奥泰斯，

Today’s passage, the book of Hebrews, was written for the early Jewish Christians who were suffering 
under severe persecution from the Jewish community and terrible physical hardships from the Roman 
Empire. For the sole reason of believing in Jesus, they had their property seized, were thrown into 
prison, and faced the threat of losing their lives. The writer of Hebrews presents the only way to 
overcome this thick fog of suffering. After introducing in chapter 11 the many “heroes of faith” who 
overcame trials through faith, he then urges in chapter 12 the ultimate secret for victory in our faith 
journey: “Fix your eyes on Jesus.”  So then, what kind of Jesus must we, who are in the midst of 
suffering, look to without wavering?

First, Jesus is the One who endured the cross. 
 (Hebrews 12:2a). Dear 

saints, the cross that Jesus bore was not merely a painful punishment. It was the most shameful and 
agonizing form of execution in human history—a dreadful torture device that the Roman Empire 
never imposed on its own citizens. Yet Jesus did not drag Himself to that “cross of shame”  out of 
weakness or compulsion. As the Son of God, He could have avoided that suffering at any time. But 
because only through His death could we live, He endured it to the very end, thereby accomplishing 
our salvation.

Second, Jesus is the victorious One who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scorning its 
shame, and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  (Hebrews 12:2b). This great 
declaration quotes David’s psalm: 

 (Psalm 110:1). This was a prophecy long ago that after Christ 
endured the shame of the cross, He would finally triumph in glory. Jesus’ death on the cross was by no 
means a failure or the end of everything. On the third day He shattered the power of death, rose 
again, and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glorious throne that rules over all creation. “Throne” is 
the seat of the Victor’s glory. And do you know what amazing blessing this entails? Just as Revelation 
22:5 promises, “There will be no more night. They will not need the light of a lamp or the light of the 
sun, for the Lord God will give them light. And they will reign for ever and ever.” (Revelation 22:5)—
we too, if we keep our faith to the end, will sit with Him on that throne of glory and reign forever and 
ever. The glorious life of Jesus is precisely the future picture of us, the saints.

Third, Jesus is the pioneer and perfecter of our faith. Today’s passage calls Jesus, who bore the cross, 
“ the pioneer and perfecter of faith.”  The original Greek gives this a deeper meaning. The word 

translated “pioneer” (archēgon) means beginner, source, or founder. And the word translated “perfecter” 

(teleiōtēs) means completer, finisher. That is, our faith does not originate from our own will or resolution, 

but solely from Jesus, and it is perfectly completed only within His grace. If Jesus, who came to earth and 

bore the cross, is the starting point (the Alpha) of our faith, then Jesus, who will return as the glorious Judge, 

is the end (the Omega) of our faith. Therefore, Jesus Christ alone is the true “pioneer and perfecter” of our 
lives.

Remember Peter’s great confession of faith in Luke chapter 5? After fishing all night and catching 
nothing, Peter was washing his nets in despair when Jesus came to him and commanded,

(Luke 5:4). Peter laid aside his own experience 
and knowledge as a fisherman and obeyed, saying,

(Luke 5:5). Immediately after 
catching such a huge number of fish that their nets began to tear, Peter did not rejoice over the boat 
full of fish. Instead, he fell at Jesus’ knees and confessed: “Go away from me, Lord; I am a sinful man!” 
(Luke 5:8). In that amazing moment, in Peter’s life, Jesus was no longer merely a good teacher who 
performed miracles; He became “my Lord” who reigns completely over his soul and life. At last, Peter 
had met the very source of faith.

“Fixing our eyes on Jesus, the pioneer and perfecter of 
faith. For the joy set before him he endured the cross, scorning its shame...”

“The LORD says to my lord: ‘Sit at my right hand until I make your 
enemies a footstool for your feet.’ ”

 “Put out 
into deep water, and let down the nets for a catch.” 

 “Master, we’ve worked hard all night and haven’t 
caught anything. But because you say so, I will let down the nets.”  

今日の本文であるヘブライ人への手紙は、ユダヤ教の共同体からの残酷な迫害とローマ帝国の恐ろしい肉体
的苦難に苦しんでいた初代教会のユダヤ人クリスチャンたちのために記録された御言葉です。彼らはイエス
様を信じた理由だけで財産を奪われ、獄につながれ、命を失う危機に陥っていたのです。ヘブライ人への手
紙の記者は、この大変な苦難の霧に打ち勝つことができる唯一の方法を提示しています。11章で信仰の苦
難に打ち勝った数多くの「信仰の先祖たち」を紹介した後、続けて12章ではわたしたちの信仰の旅程で勝
利するための究極的な秘訣として、「イエスを見つめなさい」と切実に勧めています。では苦難の中にある
わたしたちが、揺らぐことなく見つめなければならないイエスは具体的にどのような方なのでしょうか?

第一に、「十字架を耐え忍んだイエス」なのです。
(へ12:2a)。

聖徒の皆さん、イエス様が背負われた十字架は単純に痛い刑罰ではありません。人類歴史上で人が負うこと
ができる最も地獄であり苦痛である、ローマ帝国が自国民には下すことのなかった恐ろしい処刑台でした。
しかしイエスは「地獄の十字架」に力がなくて無理やり連れて行かれた訳ではありません。イエスは神様の
息子だったのでいくらでもその苦難を避けることができましたが、御自身が死ななければわたしたちが生き
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ので、最後まで耐えられたのでわたしたちの救いが成し遂げられたのです。

第二に、「玉座の右の座られた勝利のイエス」なのです。
(へ 12:2b)。この偉大な宣言は詩篇110:1の

と言うダビデの詩篇
を引用されたのです。キリストは十字架の恥を耐えられた後、ついに栄光のうちに勝利されることをはるか
前に預言した御言葉だったのです。イエスの十字架の死は決して失敗や全てのことの終わりではありません
でした。三日目に死の力を打ち砕いて復活され、全宇宙を統治する栄光の玉座の右に座られました。「玉
座」は勝利者の栄光の場所です。ところで驚くべき祝福は何だか知っていますか? ヨハネの黙示録 22:5

の約束のように、最後まで信仰を守るわたしたちもまた主と共に栄光の玉座に座り、永遠
に王として君臨し、勝利するという事実です。イエスの栄光の生涯が、わたしたち聖徒の未来の姿です。

第三に、「信仰の主になられたイエス」なのです。今日の本文は十字架を背負われたイエスを指して
と呼んでいます。この御言葉のギリシャ語を見るとその意味が深く近付いて

きます。「信仰の創始者」として翻訳された<アルゲゴン; ἀρχηγὸν>は十字架、根源者、開拓者と言う

意味です。そして完成者として翻訳された<テレイオデン; τελειωτής, teleiōtēs>は完成者、成就し

た者と言う意味です。つまり、わたしたちの信仰は自分の意思や決心から始まるのではなくただイエス様か
ら始まるのであり、イエスの恵みの中でだけ完全に完成されると言う意味です。この地に来られて十字架を
背負ってイエスがわたしたちの信仰の始まり(アルファ)であり、やがて栄光の裁き主として再び来られるイ
エスは、私たちの信仰の結末（オメガ）となられます。ゆえに、イエス・キリストだけが私たちの人生の真
の「信仰の主」であられるのです。

ルカによる福音書5章に出てくるペテロの偉大な信仰告白を覚えていますか? 夜通し網を投げたものの、魚
一匹さえ捕れず、虚しく網を洗っていたペテロのもとへ、イエスが近づいて来られます。そして

と命令されました。ペテロは漁師としての自分の経験と知識を捨て、

と答えました。網が破れるほどの大量の魚を捕った直後、ペテロは舟いっぱいの魚を
見て喜んだのではありません。その場に崩れ落ち、イエスの膝元にひれ伏してこう告白しました。「主よ、
私から離れてください。私は罪深い者です」この驚くべき瞬間、ペテロにとってイエスは、ただ奇跡を行う
優れた教師ではなく、彼の魂と人生を完全に統治される「私の主（Lord）」へと変わったのです。ついに信
仰の源である主に出会ったのです。

「信仰の創始者また完成者であるイエスを見つめながら
。このイエスは、御自身の前にある喜びを捨て、恥をもいとわないで十字架の死を耐え忍び...」

「...恥をもいとわないで十字架の死を耐え忍び、
神の玉座の右にお座りになったのです」 「わが主に賜った主の
御言葉。わたしの右の座に就くがよい。わたしはあなたの敵をあなたの足台としよう」

「も
はや、夜はなく、ともし火の光も太陽の光も要らない。神である主が僕たちを照らし、彼らは世々限りなく統
治するからである」

「信仰
の創始者また完成者である方」

「深い所に
行って網をおろしなさい」 「シモン
は、先生、わたしたちは、夜通し苦労しましたが、何もとれませんでした。しかし、お言葉ですから、網を
降ろしてみましょう」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는 유대교 공동체의 지독한 핍박과 로마 제국의 끔찍한 육체적 고난을 당하고 있던 

초대교회 유대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산을 

빼앗기고, 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엄청난 고난의 안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11장에서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낸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소개

한 뒤, 이어서 12장에서는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하기 위한 궁극적인 비결로 “예수를 바라보라”고 간

절히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고난 중에 있는 우리가 흔들림 없이 바라보아야 할 예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

이실까요?

첫째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이십니다.

 (히 12:2a).  성도 여러분, 예

수께서 지신 십자가는 단순히 아픈 형벌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로마 제국이 자국민들에게는 내리지 않았던 끔찍한 사형 틀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치욕의 

십자가’를 힘이 없어서 억지로 끌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얼마든지 그 고난

을 피하실 수 있었지만, 당신이 죽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에 끝까지 참아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

습니다.

둘째, ‘보좌 우편에 앉으신 승리의 예수’이십니다.

 (히 12:2b). 이 위대한 선언은 시편 110:1의 

라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것

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수치를 참으신 후 마침내 영광스럽게 승리하실 것을 오래전에 예언한 말

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결코 실패나 모든 것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산산조

각 내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보좌’는 승리자의 영

광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축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2:5 

의 약속처

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세세토록 왕 노릇 하며 승리하게 된

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영광스러운 일생이 곧 우리 성도들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셋째,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가리켜 “믿음의 주요 온전하

게 하시는 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 의미가 더 깊게 다가옵니다. ‘믿음의 주’로 

번역된 <아르케곤; ἀρχηγὸν>은 시작자, 근원자, 개척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로 번역된 

<텔레이오텐; τελειωτής, teleiōtēs>은 완성자, 성취 자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내 의지나 결심에

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부터 시작되고, 예수의 은혜 안에서만 완벽하게 완성된다는 뜻입니

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가 우리 믿음의 시작점(알파)이시라면, 장차 영광의 심판 주로 다시 

오실 예수는 우리 믿음의 결말(오메가)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믿음

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피라미 

한 마리 잡지 못해 허탈하게 그물을 씻던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고 명령하십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의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라고 순종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를 잡은 직후, 베드로는 배에 가득 찬 물고기를 보며 기뻐한 것이 아

닙니다. 그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놀라운 순간, 베드로의 인생에서 예수는 단순히 기적을 베푸는 훌륭한 선생님에

서, 내 영혼과 인생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나의 주님(Lord)’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침내 믿음의 근원자이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

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

 “...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리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

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わたしたちが見つめなければならないイエス Hebrews 12:1–3 (NIV)ヘブライ 12:1-3 希伯来书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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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가 좌 동
남 가 좌 동  
상   암   동
송  도  동
송  도  동
원  흥  동
구 로 동
삼  성   동
상  암  동
상 암 동
상 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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